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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때여 어사 이몽룡 문 밖으로 나가면서

눈 한번 끔적, 부채질 까딱, 발 한번 툭 그르니 

병졸들이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디 

비단 벗고 갑옷을 입어라

패랭이를 벗고 몽둥이를 들어

사면에서 우루루루 삼 문을 후닥 딱! 

“암행어사 출도야 출도야-” 

“이게 무슨 소리? 하늘이 덥썩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는 듯 가슴이 타는구나” 

간주 부분 

각읍 수령이 넋을 잃고 

헐근 실근 뛰어 

떡갈비 입에 물어 뒷간으로 달아나고 던져 먹고 받아먹고

김 사또 모자 잃고 족두리 쓰고 달아날제

이 사또 도포 잃고 보자기 쓰고 달아나고

박 사또 바들바들 술만 처먹더니

다락으로 후다닥 올라가 갓에다가 오줌을 누니

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벼락을 맞으면서 

"어푸! 어푸!" 

겁결에 하는 말이 "요즘에는 하늘에서 비를 끓여서 내리나부다“

변 사또 넋을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머리를 박고, 쉿!

"갓, 신어 신발 쓰고, 신발 쓰고 갓을 신어

말 한 마리 입고가고 두루마기 타고 가자,

문이 들어온다, 바람을 닫혀라.



요강이 마렵다, 오줌을 들여라

물 마르니 목 좀 다오!“

다시 벌떡 일어나 통인의 목을 부여잡고 "나 없다고 해라.“

불쌍하다 관로, 사령, 눈 코 입 귀 박 다 떨어지고 난리 났다-

사령은 나발 잃고 주먹을 쥐어 입에 대고, "홍앵 홍앵-”

사또는 넋을 잃고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, 갈 곳으로는 아니 가고,

그저 어사 계신 곳으로 

다그다가 -  [말 달리는 소리] 

부두둥 달그닥 거리며 

축지법 부리듯 간다

후주 


